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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팬데믹의 어려

움 중에서, 주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

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산책 AKPC’의 비전을 품고,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예수 산책 비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매일 QT에 참여하고, 가

정과 목장에서 QT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새 해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II’를 표어로 삼고, 말씀 공동체의 비전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사역 방향을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3가지 사역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말씀공동체 지속, 기도 사역의 확대, 목장의 회

복입니다.  말씀공동체가 더욱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QT 생활화에 힘쓰고, QT 나눔을 활성

화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 성경 세미나(5월)와 부흥회(10월)를 가질 계

획입니다. 이와 함께, 담임목사와 함께 하는 문학 산책과 교리 산책도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

은 기도와 함께 역사합니다. 개인 골방 기도, 중보기도, 토요 무릎 기도회 등을 통해 모든 성도

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차게 말씀 사역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많

은 성도님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

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다소 침체된 우리 목장 모임을 회복하고, 이

를 통해 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재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의 지체들을 세우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정한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마음을 쏟을 것

입니다. 목자와 목녀의 격려와 재충전을 위해 ‘목자 목녀 1일 영성 세미나(3월)’를 계획하

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역 방향을 나누며..

김준섭 담임목사

목사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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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역의 가장 큰 변화는 ‘가스펠 프로젝트’와 ‘1:1 제자 양육’의 도입입니다. 가

스펠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

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더 이상 교회만이 다음 세대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교회와 함께 자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자녀교육의 원

리이고, 팬데믹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와 자녀

가 매 주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family talk 시간을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

모와 자녀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는 교회의 

전 세대를 한 말씀으로 묶어주어, 세대통합의 은혜와 기쁨도 넘치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삼 세

대가 함께 식탁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경 66권의 스토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건전한 교리를 기

반으로 들려주고, 삶의 적용과 선교적 실천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인을 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자로 세

워지고,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이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16주 동안 인도자와 동반자가 만남

을 갖고, 말씀을 기초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

키시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16주 과정을 마친 동반자는 인도자 훈련을 통해 인도자로 세워

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자 공동체 비전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2023년에 시작될 제자훈련(9개

월 과정)을 위해 먼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에 참여할 것입니다. 담임목사의 인도로 목회자들

이 9개월 동안(2022년 9월-2023년 5월) 제자훈련에 참여함으로 교회의 제자훈련 DNA를 

공유할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목회자의 인도로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개인 경건 훈련, 교리, 제

자의 삶을 배우고 훈련받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님은 목자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제자훈련이 교회에 정착된 이후 적용 계획).

끝으로,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러브 어스틴, 러브 남부 아프리카’ 

‘Love Austin, Love Southern Africa’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러브 어스

틴’ 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 그리고 어스틴이 선교지입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웃으로 보내주신 다민

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 홈리스와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커뮤니티 사역에도 관심을 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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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틴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러브 남부 아프리카’ 비전

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목장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위한 선교를 지속하고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회의 전략적 선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택과 집

중의 원리에 따라, 세계 열방 중 남부 아프리카(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등)를 

교회가 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남부 아프리카를 다시 복음으로 일으키고, 

현지 교회와 현지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

의 나라는 멋지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AKPC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준섭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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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

난 10월에 행정 목사로 부임한 이강

현 목사입니다.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

탁드립니다. 지면을 통해 저와 저희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북 김제, 작은 시골 마을에

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리고 그곳에서 중학교 때까지 부모

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 후 전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어 부모님과 

떨어져 살 게 되면서 지금까지 타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은 비록 부유하지

는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들, 모두 여섯 식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늘 잠재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장남이기 때문에 많은 제사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구원은 저와 누나들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누나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처음으로 누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

고 줄곧 누나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 놀이터였기 때문에 교회

에 가는 것이 익숙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목사님 칼럼
          

이강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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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현 목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례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소명은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부터 학부 연구

생으로 선발되어 지도 교수님의 지도 아래 대학원 실험실에서 미리 대학원 실험과 연구를 하

게 되었습니다. 4학년 2학기,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과학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실험실에

서 대학원에서 진행할 실험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시험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뭔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 찾아왔고, 시험 준비

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기

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과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면 한 달 안에 모든 상황(학교와 가정)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 후 대학원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지도 교수님께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

씀드렸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했

던 실험도 친구에게 다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상황 정리가 생각보다 수월하게 

빠른 시간 안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건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지 하면서, 시골집에 내려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대학원 시험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

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학

교와 가정의 모든 상황들이 한 달 안에 정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참 지난 후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아들로 인해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침묵을 승낙으로 알고,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었을 때는 이미 신학대학원 시험이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신학대학원

이 아니라 총신대학교 학사 편입을 위해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처음 합격자 발표 명단

에는 이름이 없어서 떨어진 줄 알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추가 합격하였다는 연락을 학교로부

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일들이

었습니다. 이후 총신대학교 신학과, 총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5년 10월에 서평양 노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기쁨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며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

습니다.

 교역자로서 교회 사역은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성진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서 2001년(1월)부터 2007년(7월)까지 약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으로 

등록해 청년으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신학대학원 입학 후 교역자로 임명되어 교회 행정과 교

육부 사역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t 

Worth, TX]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정 상담 과정과 기독교 교육학을 같이 공부

하게 되었고, ‘교회 행정’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어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비록 

학업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며, 교회와 사역에 공부하며 배

운 것을 적용하기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어스틴 한

인 장로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한 교회가 한마음

교회[Fort Worth, TX]입니다. 그곳에서 14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고,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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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학 생활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교회를 통해

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사역과 섬김을 통해 성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2003년에 결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대학 시절 하나

님께 사모로서 부르심을 받아 저의 목회에 큰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로회 신학대학

교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재 포트워스 한국학교에서 10년이 넘는 동안 음악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Ethnic Group Academy 난민 선교단체에서 난민 아이들의 합창 교사로 섬

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반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

역의 동역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 귀한 세 아들을 보내 주셔서 행복하

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1학년인 첫째 성현이와 10학년 둘째 규현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

로 준비되길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학년 막내 호현이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배려

심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

가야 함을 확신하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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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자씨 겨울호를 위해서는 복음주의의 
신학 논쟁 (그레고리 A. 보이드, 폴 R. 에디 
(지은이), 기독교문서선교회(CLC))라는 책
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양한 신
학적 배경을 가진 이민교회가 어떻게 구원, 
예정, 성경의 무오론 등의 전통적인 신학적 
차이점이나, 영적 은사, 여성 사역, 천년왕국
과 같은 실천적 분야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
복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지를 다루어 보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의 ‘기생충’이란 영화
에 이어, 최근 ‘오징어 게임’과 같은 K 무
비/드라마들이 연달아 세계적 인기와 주목
을 얻게 되고, 음식, 패션, 음악 등의 많은 K 
문화적 콘텐츠의 부상을 보면서, 이런 현상
은 이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문화
적 ‘현상’이고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조국을 사랑하는 이 땅
의 이민자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더욱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미권에서 가
장 권위 있는 영어사전인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24개의 한국어 단어들이 새로
이 등록되는 일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중에
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단어는 ‘fighting’
이라는 단어의 경우였다. 원래 영어로서 그 
뜻하던 봐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응원이나 
격려의 구호로 오랫동안 인식하고 사용해 왔
다. 한국에서 사용/유통되면서, 전혀 다른 뜻
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전 세계적 ‘K 문화
의 유행과 발호’ 속에서, ‘선교 강국’이라
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왔던 저에게 한 권의 책과 내용들
이 겹쳐져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
다.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로만 여겨지고 알
려졌던 역사적 내용들이,  2006년 책 한 권
이 출판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이에게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요한의 ‘ 내 고
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생각의 나
무)이라는 책이다. 교인들에게나 대중들에게
는 선교사 ‘언더우드’로 잘 대변되는 미국 
북장로교와, 아펜젤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의 한국 선교사가 잘 알려져 있다. 또 다소 가
려진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는 갑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893년 선
교사 레이놀드의 사역으로 시작되어, 전주서
문(밖)교회 개척이 호남 선교의 첫 열매로 기
억되곤 했다. 하지만 2년 뒤 1895년 목포와 
광주에서 또 다른 남장로교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6년 만에, 자
신이 지방 선교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풍토병에 걸린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과 딸을 
품에 안고 순교했음에도 전남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가 된 외증조할아버지 유진 벨 선교사
(한국명 배유지), 명문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
로 졸업하고, 장래가 보장된 GE의 입사를 거
부하고 불모의 땅 조선에 선교사로 온, 후일 
한남대학교를 세운 할아버지 윌리암 랜튼 (한
국명  인돈),  한국전이 발발하자 자신이 태어
난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에 자진 입대하여 

독자 칼럼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곽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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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위해 싸웠고, 호남 지역에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아버지 휴 랜튼 (인휴), 한국 
전후 결핵 퇴치 사업에 크게 공헌한 엄마 로
이스 랜튼 (인애자), 개척교회의 건축자재를 
싣고 가다 상대방 음주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
고로 하늘나라에 간 아버지 휴 랜턴 선교사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승화시켜 한국형 휴 랜턴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의료선교사업을 하는 인요한 자신…,

물론 책에는 선한 사라미아 선교사라 불리는 
포사이트선교사와 길거리에 버려진 한센병에 
걸린 한 불쌍한 여자아이와의 만남으로 시작
된 한국 한센병자에 대한 선교와 그 치료 시설
의 건립 등, 복음을 위해 자신들과 가족들을 아
낌없이 불태웠던 선교사들과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겨울 바다가 유난히 아름다운, 고향 여수
의 애양원의 100년의 역사의 시작을 전혀 뜻
밖의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
음과 영혼들에 대한 열정 하나로 아무 연고 없
는 이방인 땅에 심었던 사랑과 헌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한국을 민주주의와 경제부흥의 두 가
지의 과업을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나
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Covid 
Pandemic으로 인해 앞당겨진/가속화된 미
래로 인해 가장 영향력이 극대화된 나라로 세
계인들에게 인식되면서, 거의 모든 문화의 콘
텐츠가 부담 없이 수용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 
자신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
다.

선교역사 130여 년 만에, 180여 개 국에 상
당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선교역사
를 30년 이상 앞당긴 것이 한국교회이다. 하
지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처럼 
돈, 명예, 권력에 휘둘리고, 교회가 정치적 이
데올로기에 편승하면서, 더욱 세속화되어 갔
다. 그 사이에,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
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나 책망을 할지언정, 분노하고 
정죄하며, 직접 정치에 개입하거나 거리에 뛰
쳐나가며,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인 영혼 구원
과 섬김에 전념 못 하는 사이에, 외형적인 성

장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또 맘몬주의, 성장
주의, 다원주의의 도전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신학의 유산의 찌꺼기들과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
의 십자가 사랑과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세상과 만방에 전파 시킬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140여 년 전 목포와 광주를 통해서 전달되었
던 사랑과 복음을 이제는 더 순전한 능력과 
영향력으로 찢기고 상처받은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에 사용되는 한국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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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에 휩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
회적 동물이고 사회를 떠나 살 수 없기에 세
태에 휩쓸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
미있게 본 후, 어떤 기사에서 던진 질문이 마
음에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오징어 게임
을 기획한 사람들과 후원하면서 보고 즐겼
던 VIP들과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느
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인
간의 원초적 본능 속에 숨어있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그 어느 매체보다도 적나라하게 보
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공감과 주목을 받
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이전에 자연
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생명현상이기에 아무
리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생존의 DNA가 우
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있기 때문이
고 오징어 게임은 그 잠재의식을 에두르지 않
고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공
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적 능력
은 문명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지만 인간 본연
의 모습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는 씁쓸한 코
멘트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문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과 그 
방식, 그리고 수많은 사회영역에서 한 세대를 
정의한다고 하겠습니다. 문명은 언제나 발전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변화의 방향성에 선과 악의 개념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
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과 동시에 영적
인 존재이어서 선과 악의 개념으로 뚜렷이 구
분되는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문명은 인간에게 다양한 이기를 선물하
며 더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지만 특별히 주님

의 창조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성도로서 영적
인 문명을 외면하고 사회적 문명에만 기대어 
살다 보면 인생의 거대한 파고에 휩쓸려 결국 
인생의 파멸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을 즐겨보았다고 해서 파멸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무엇이 나로하여
금 세상적인 문명들을 탐닉하게 하고 혹 그  
속에 잠재되었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잘 이해
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배양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물질 문명적 발
전에는 음과 양이 항상 존재하므로 무엇을 배
우고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 지에 대한 스
스로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믿는 자
로써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문명의 발전을 누리되 스스로 준비하여 
그 거대한 파고에 숨어있는 영적인 함정들을 
깨달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누
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인간 사회
의 문명사적 발전과정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
미를 찾아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 해
답을 찾기 위해 문명에 대한 짧은 고찰을 위
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았으면 합니다.

인간의 문명사를 되돌아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과 경쟁하던 원시시대를 거쳐 물질
문명이 부흥하면서 인간 끼리의 약육강식과 
쟁탈전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사
를 유럽사에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절
대 신의 개념이 정립된 세계에서 발생한 문명
들을 함께 고찰하면서 문명의 발전사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에 의한 제국시기를 
지나고 유럽은 중세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인

독자 칼럼
모더니즘의 함정

          
엄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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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문명사적 발전단계로 보면 암흑시대라 
할 중세시대는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들이는 신정국가들이 탄생하면서 인간의 원
시적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문명화되어간 중
요한 단계였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
세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한 인간의 사고력은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게 되는데 발전
이라는 말이 내포하듯이 변화는 항상 현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에 합리적 이
성이라는 기치 아래 신정을 부정하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바로 모더니
즘입니다. 

모더니즘을 간단히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구호들이 떠오릅니다.  그 첫
째가 ‘합리적 이성’ 이고 둘째가 ‘이분
법’, 그리고 마지막이 르네상스로 대변되는 
‘계몽주의’입니다. 이분법은 옳고 그름, 위
와 아래, 본질과 비본질과 같이 세상을 흑백
의 논리로 보고자 하는 문명사적 사조입니다. 
이 시기는 동양에서도 성리학과 같이 본질 비
본질, 적자 서자, 남존여비 등의 사상을 강조
하는 이분법적 사상들이 대두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더니즘 시대는 동서양을 막
론하고 현재의 인간사회를 잘 설명하는 거대 
담론들이 줄줄이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합니
다. 거대 담론의 몇 가지 예를 들면 헤겔의 변
증법, 동양의 음양론, 그리고 유물론 등이 있
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이나 음양오행론 등은 
인간의 삶과 사회적 현상을 잘 설명하는 담론
들이라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유
물론에 이르면 신앙인으로서 잠시 숨을 고르
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문명에 과연 잘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념론과 유물론>
유물론이 탄생한 배경에는 관념론이 지배했
던 중세시대의 문명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인
간의 욕망이 존재합니다. 즉 유물론은 관념론
과 대립되는 세계관으로 후에 변증법적 유물
론, 역사 유물론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
기서 유물론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유물론은 세계의 근원이 물질이라
고 보는 입장의 문명사적 논리입니다. 중세를 
대표하는 관념론은 종교나 신에 의한 세상의 

창조를 주장하고 삼라만상의 근원에는 정신
적 존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모든 
물질은 정신적 근원에 의해 파생되므로 물질
보다는 관념이 더 중요하다는 세계관을 견지
하고 있습니다. 관념론은 또 주관적 관념론과 
객관적 관념론으로 나뉘는데 객관적 관념론
은 배후에 우리와 동일한 정신이 존재하고 이
러한 정신이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이라는 입
장을 견지합니다. 즉, 종교적 태도와 매우 일
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플라톤의 이데
아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의 틀을 완성하였다
고도 일컬어지는 성 오거스틴의 고백록에 이
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도그
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관적 관념론은 각자가 느끼는 관
념만이 진실이며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이라
고 규정합니다. 즉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객관화 시켜 세상의 진리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
는 지각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 진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사실주의의 
토대가 되는 세계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설파한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여 합리적 이성으로 유명한 칸트에 이
르기까지, 사실상 과학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그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
실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관념론을 통치자들
이 자신의 통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
용했다는 입장도 존재하지만, 종교야말로 인
류의 문명과 사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는 사실은 설사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누
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물론은 모든 현상의 근원은 물
질대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
며 과학의 시작을 유물론이라 보는 시각도 있
습니다. 즉 신의 영역으로 두고 의지하던 기
후나 자연현상을 좀 더 도전적으로 이해하고 
삼라만상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질
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태동한 이념입니다. 적 유물론적 세계관은 세
상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여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인류의 삶
을 풍성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기여한 바가 적
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에서는 관념조차 
뇌의 물질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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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무엇보다도 물질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의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유물론과 관념론처럼 확연히 대비
되는 두 가지의 또 다른 세계관인 변증법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잠시 살펴보
겠습니다.

<변증법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세계관>
물질과 관념이라는 상호 대립되는 세계관과 
더불어 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
호 대립적인 세계관으로 변증법과 형이상학
이라는 치열하게 대립하는 두 세계관이 있습
니다. 발전과 회귀라는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
에서 자연스레 잉태된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데 변증법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지속적으
로 발전한다는 기본적 사고의 틀을 중심에 두
고 있으며 모든 것은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
에 반해 형이상학은 존재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시작하여 세상만사는 원래의 근본 
궤도를 바탕으로 반복된다는 세계관을 펼쳐 
보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틀을 흔들어보
고 싶었던  니이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
게 말했다>라는 저서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영원회귀론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
니다. 

원래 변증법(dialectics)은 수사학에 사용된 
기법으로 상대의 말에 숨어있는 모순을 찾아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수사법이
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설파하던 소
크라테스가 주로 발전시킨 수사기법이라 알
려져 있으며 사실 그는 수사법으로 주위에 많
은 적을 만들면서 사약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헤겔은 논리
에 숨어있는 모순에 주목하여 변화 발전의 원
동력을 모순으로 보았고 세상의 어떠한 논리
에도 모순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세상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변증법에 기초한 철학적 기획을 완성하
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변증법의 세 가지 원
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대립 몰의 투쟁과 통일법칙 (예, 생명의 
원리도 이화작용(배출)과 동화작용(흡수)에 의
해 이루어짐, 우주의 별도 인력과 척력에 의해 
별의 탄생과 소멸을 확립) – 삼라만상의 변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

2.     양질 전환의 법칙 (크기나 무게가 변하
다가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하면 상(phase)
이 바뀌면서 변화발전) – 사회의 체제변화도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하면 변혁이 이루어진다.

3.    부정의 부정 법칙 (삼라만상이나 세상
의 법칙은 자신과 다른 무언가로 지속해서 바
뀌면서 보다 진화된 새로운 사물이나 원리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헤겔은 형식논리학이었던 변증법을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철학으로 승화시켰던 
것인데 그는 사실 변증법적 관념론 주의자로 
변증법 자체가 신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로 인
식하며 세상이 변화하는 이유는 신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
다고 합니다. 즉, 변증법이 태동한 이면에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깔려있고 이때까지만 해
도 절대신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퇴보될 것이
라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이에 반해 그 이후에 등장한 포이엘 바하는 
헤겔의 변증법적 관념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
을 드러내어 형이상학적 유물론을 제창하였
는데 그의 저서인 기독교의 본질에서  “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에게 신인 것은 이간의 정신이며 
신은 인간의 내면이 나타난 것이며 인간 자체
가 표현된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숨겨진 보
물이 가장 장엄하게 공언된 것이며 사랑의 비
밀이 공공연하게 고백 되는 것이다.”라고 기
술했습니다. 즉, 헤겔이 변증법적 관념론자였
다면 포이엘 바하는 헤겔과는 다르게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였다 하
여 형이상학적 유물론자로 인정받고 있습니
다. 이 시기는 탐구의 대상이 신에게로부터 
인간에게로 옮겨지는 문명사적 변혁이 일어
난 시기라 볼 수 있는데  그의 철학적 기획은 
바로 기독교의 근본은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추구한 형이상학자이었고 세상의 모든 현상
은 물질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
함으로써 유물론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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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기독교는 서양의 특정한 시간과 지역에
서 발생한 종교인데 그러한 기독교에서 인간
의 본질을 찾으려 했으므로 객관성이 부족하
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후에 마르크스는 그
를 역사론적인 유물론자로 보기는 힘들다며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유물론자임을 자칭하였
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역사론적 유물론자들
이 르네상스를 유물론의 결과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즉, 평등사상은 예전부터 이미 존재
했으나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의 형태로 강조
되어 르네상스로 승화된 이유는 신분제의 모
순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중세귀족들이 당시 대부분의 노동력과 토지
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상공업계급의 부상으
로 노동력 부족과 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노들을 해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 상공업자들이 신분제 폐지를 뒤에서 조
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르네상스는 당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상공업계급의 입맛에 
딱 맞는 논리였으므로 그들이 이를 지원 했다
는 것인데 역사론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볼 때 
르네상스는 봉건영주들과 신진 상공업자들 
간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였
다고 해석되며 모든 삼라만상의 바탕에는 물
질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이해해야 
삼라만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철학적 
기획을 바탕으로 모더니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유물론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유물론이 인류의 문명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중세 이후 인류의 
문명은 신으로부터 떠나 스스로의 사고와 이
성에 부합한 세계관이 정립되는 방향으로 발
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관
점에서 보았을 때 인류의 문명은 그 발전 방
향이 영적인 문명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
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과학사적 관점에서는
자연현상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쌓이면서 나
타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지만 인류의 문명
을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보수
의 바람직한 가치는 모두 버리고 삶의 편리함
과 안락함 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보적 가
치로 도배된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를 풍미한 거

대 담론의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아담 스미스
의 보이 않는 손(경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등장하는 플로레타리아 혁명(정치) , 그리고 
프로이드의 무의식(정신) 등이 있으며 최근
에 주목받고 있는 큰 화두로는 리차드 도킨슨
의 이기적 유전자로 대변되는 진화 심리학(사
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의 자연 선택
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한 
진화 심리학은 그 취지를 잘못 받아들일 경우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그마라 생각되는데 믿음을 공고히 하고 세
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물론 새로
운 도그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개체
의 존재 방식과 각  존재의 당위성의 차이점
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
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생명체의 존재 방식을 설
명하기위해 포괄적 적합도라는 개념을 이용
하는데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유전자
를 후대에 전달하는 목적에 포괄적으로 적합
한 행동이나 생각만 지속적으로 남아 그 생명
체의 존재방식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생
명체의 존재방식과 발전속에 숨어있는 비밀
을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설명해내는 
연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진화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현존하는 생명체와 그 
사회 현상의 존재 방식은 생물학적으로 설명
이 가능하겠으나 DNA는 우리의 존재를 가능
케한 도구일뿐 존재의 가치와 당위성을 설명
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접시 하나라도 어떤 
물건을 담기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무엇
을 담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그 존재의 당위성을 설
명할 수 없는 생명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칫 세상의 문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않고 
생의 내면과 외면을 함께 볼 수있는 관점을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세태에 휩쓸리듯 평생 
쌓아 올린 믿음의 탑을 자신도 모르게 무너
트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기 우리는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있다고들 합니
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사실들조차 ‘해
체’라고하는 특유의 접근법을 통해 옛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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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고 틀린 것이란 없으며 서도 다를 뿐이라는 모토하에 크고 작은 수많은 사조를 탄생시키
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이합집산하며 서로를 용납하지 못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다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28일 주일 설교 때 이강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셨
습니다.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굳이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체는 우주가 태어날 때 발한 무한한 에
너지를 통해 지음 받은 존재들이고 그 창조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난 자들로서 그 에너지를 나누
는 일에 쓰임 받을 때  모든 생명체들은 가장 활성화되고 최고의 에너지 상태에 도달한다는 사
실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선명하게 정해져 있
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태동한 그 어떠한 도그마가 세상을 휩쓸지라도 한가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당위성을 느끼고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의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갈증을 해갈해 주는 시원한 샘물보다 더 촉촉하고 시원한 말씀
과 성령이야말로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도그마라도 감히 줄 수 없는 선물이며 믿는 자의 특
권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권리는 찾아 누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휴지처럼 소멸됩니다. 세
태에 휩쓸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누리는 성도님
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6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기도 하지
만 우리 가족은 큰 굴곡 없이 이민 생활을 이어가며 편안하게 지내던 어느 일상 가운데 우연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도 가족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축복이 가득했던 뉴저지 생활이 10년이 넘어가고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고, 남편은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안정된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시점이었지만, 저희 남편과 저는 걱정과 불안보
다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저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 나가
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생각지도 않았던 텍사스 오스틴으로
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았고, 큰아이는 10학년을 끝내고 11학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었기에 정들고 익숙한 동네와 교회를 떠난다는 게 마음처럼 내키는 상황은 아니었고 설상가상
으로 오스틴은 갑자기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든 지역이 되어, 텍사스라는 나선 동네에 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뉴저지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출애굽기를 한참 묵상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하나님 말
씀 하나하나가 다 심장의 피가 되어서 저를 움직였고, 집보다도 교회부터 알아봐야 하겠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알아봐 주시던 권사님을 통해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를 소개받고 그날부터 뉴저지에서 오
스틴 교회의 설교 말씀을 온라인으로 같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 절로 나오는 한숨과 걱정 섞인 
말들을 내뱉는 저를 회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오스틴 한인 장로 교회도 출애굽기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끝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 앞에서 싸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
다.”라는 말씀이 머리에 박히면서 작은 파편처럼 제 주변에서 저를 괴롭히던 근심과 고민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저희를 낯선 곳으로 내보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먼 곳을 가라고 
하시나요? 가라고 하시니……. 내가 너희를 위해 계획했다고 하시니……. 뒤에서 미시니 믿고 
가야 하겠죠?” 하면서 제 평안함에 변화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서 제 뒤에 계신 거처럼 뒤돌아보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앞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가 갈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자식이 내디딜 길에 혹여 돌부리라도 있어 걸려 넘어질까 봐 맨손으로 치우고 있으신 것도 모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 10;3)

        
    조귀애

간 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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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그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평탄치 않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 앞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발 
앞에 떨어진 불씨부터 치워 달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싸우시면서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심을 깨닫자 오스틴으로 오는 마음도 발걸음
도 가벼워지고 그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이곳 예배를 드려서 그랬던지 오스틴 도착해서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를 나가 
보니 교회도 교인분들도 목장 식구들도 목회자분들도 낯설기보다는 함께 오랫동안 섬기고 교제
하던 느낌이 들어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도 빨리 정착하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떠나기 전 뉴저지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쌍둥이네는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텍사스로 파
송을 보내는 겁니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출애굽기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더욱 섬기
기 위해 저희를 이곳에 보내심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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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ave up on God until He was the only thing that I had left. Growing up in a Christian 
home, going to church on Sundays was a given. My grandparents, who were very 
devout Christians, always recited scriptures to me and taught me things that I should 
and should not do. I tried my best to live as a good person because I knew He 
was watching my every move. I knew so much about Him, yet I did not know Him 
personally. This all took a turn when I went through the lowest and darkest point in 
my life. It all started when my family had moved from New York City to a small rural 
area in Asheville, North Carolina, a place I’ve never even heard of. This transition, 
along with going through high school, eventually brought me to a place where I was 
left with a big void inside me. I was depressed, angry, and lost. I ran away from 
God and turned away from everything I knew about Him. I chased after partying, 
drinking, drugs, and women. I was desperately searching for something to fill the 
void I had in my heart and to find joy. In the end, all these experiences satisfied the 
flesh momentarily and left me with a bigger void of emptiness and despair. That’s 
when I gave up and decided to pray which went like “God, I don’t know if you are 
real, but if you are, please show me. Please prove to me that you are real.” 

I repeated this prayer until He finally answered.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8-9). This scripture comes to mind when I think 
of all the ways He answered my prayers because his response is never close to 
what I expected or imagined. It all started with a girl named “Anne”. I first met 
Anne when I moved to Asheville in a small Korean church. She was the daughter 
of the senior pastor. To be honest, she was one of the gloomiest persons I have 
ever met. She moved far away from home to attend college, and I did not meet her 
again until she returned home during her break from college. She was not the same 
person I knew when she came back home from college. She had this bright, joyous 
spirit in her that I had never seen before. Out of curiosity, I asked her what had 
happened to her in college that changed her. Long story short, she told me her story 
of encountering God personally. She did not know I was desperately praying to God 
to show Himself to me. “…faith comes from hearing…” (Romans 10:17). After 
hearing her story, I was inspired and found hope that God just might be real. I prayed 
harder, searched, and waited, believing He will answer my prayers. “Ask and it will 

간 증 문
My Testimony

          
  Justin Min (민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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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Matthew 7:7). The first encounter I had with God was when Anne had invited me 
to a new church. Just walking into this church, I could feel that the atmosphere was 
different. People had passion and hunger for God I had never seen. The pastor at 
the end of the sermon invited people to come to the altar to receive prayers, and I 
ran up because I just wanted to. People I had never known surrounded me, hugged 
me, and started praying for me. That’s when I first heard the still small voice of 
God. He whispered, “I have always been with you, and I have always loved you.” 
I was totally wrecked; I broke down in tears and every anger, fear, sorrow, and 
hopelessness was instantly vanished. I was covered with unexplainable peace and 
joy. I had just encountered the one and only living God. From then on, God revealed 
more of the Himself to me in many ways. “… I was blind but now I see!” (John 
9:25). Jesus died and saved a sinner like me and showed His love to an undeserving 
person like me. This is the only reason why I decided to share my testimony. 

By no means has my life been perfect; it’s been far from it and I struggle daily. 
However, I know He who began a good work in me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Philippians 1:6). He is constantly shifting my paradigms of Him and continues to 
teach me that He makes all things new (Isaiah 43:19). I thank God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share what He has done for me. God isn’t afraid of our questions, 
and he doesn’t ignore or belittle us in anyway. He cares for us (1 Peter 5:7). He 
knows every detail of our lives and knows the number of hairs on our head (Luke 
12:7). So, I encourage you to keep asking, seeking, and knocking! “I pray that you 
will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1 Timothy 6:12).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throughout all 
generations, for ever and ever! Amen” (Ephesians 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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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안디옥 가정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안디옥 목장의 목녀로 섬기고 있는 엄경미입니다.
저희 안디옥 목장은 작년에 처음 시작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
작하게 되었습니다. 안형태 목자와 저를 포함하여 얼마 전까지는 세 가정이 있는 소박한 목장
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줌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하며 겨우 몇 번의 실제 만남 밖에는 
가지지 못하였지만 만날 때에는 늘 주님안에서 웃음이 넘쳐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목원들이 모여 QT Tree Festival에 참석하여 경품 상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고, 참석률 1등 상도 받은 것은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다 같이 햄버거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처음 아이들은 만났음에도 헤어지기 싫어했
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을 떠난 지 11년이 되가는 지금 조금은 외롭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럴 때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정말 가족같은 목원들을 하나님께
서 만나게 해주셨기에 저는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그리고 제4기 새가족 입교식을 통하여 선
물 같은 새로운 두 가족이 합류하게 되어 현재는 총 다섯 가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길을 손 잡
고 나아가려 합니다. 많이 부족한 목자, 목녀를 믿고 기꺼이 같이하는 감사한 우리 네 가정의 
안디옥 가족들에게 늘 감사함 마음을 지니고 앞으로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의 찬양
과 기쁨이 넘쳐나는 목장으로 거듭나도록 목자님과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아 집사 가정
QT Tree Festival에 전원 참여한 가정교회!
물론 인원이 적어서 많은 이득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식구가 모였던 대단한 안
디옥 목장을 모두들 기억하시죠? 가정 예배 때마다 귀한 말씀 나누어주시고, 가정교회 식구들 
먹이려고 24시간 동안 BBQ 고기를 구우셨던 안형태 목자님, 우리에게 말씀 양식 먹이려고 
QT교재 챙겨주시고 매일 알림 해주시고, 낚시여행에서 입으로 먹을 양식을 매 끼 손수 차려
주셨던 엄경미 목녀님, 동생들 위해 그네도 밀어주고 식사 전 대표기도도 잘하는 수빈, 우진, 
우성이와 함께 하는 가정교회! 주님이 예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 가정교회!
우리는 안디옥 가정교회입니다.     
It is fun. - 손승완 (8th grade)
I like it because everyone cares for each other and helps each other. - 손윤지 
(6th grade)
  이유리 집사 가정
어스틴에 온 지도 거의 일 년이 되어 가고, 안디옥 목장에 배속된 지는 반년이 좀 넘었네요. 연
고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낯선 상황이었는데 목장 가족들이 먼저 손 내밀고 다가와 주시고, 
이곳에 적응하는 데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어스틴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
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시는 목자&목녀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
립니다. 매일 올려주시는 말씀 묵상으로 게을러진 신앙을 다잡게 되고, 기도 나눔을 통해 서로
를 든든히 세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만남을 예비하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을 올립니다.     
집사님 집에 놀러가서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놀아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 신영서 (2nd 
grade)
언니, 오빠들이랑 놀이터에도 가고 그네도 타서 좋았어요. - 신미서 (1st grade)

  안형태, 엄경미 집사 가정
안녕하세요? 안형태 목자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동행해주는 목원 가족들과 목장



21

의 살림을 도맡아 주고 있는 목녀님 덕분에 걸음마 수준의 목자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좋은 자매님들과 아이들을 만나고, 또한 새롭게 같이 할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My favorite memory from 안디옥 is when we visited the duck pond and ate 
barbecue and roasted marshmallows together. In the future, I want to create 
more memories together and spend time getting to know each other. I hope 
we can be sisters and brothers that share prayers requests and be vulnerable 
to each other.     -안수빈 (12th grade)
A happy moment that I remember with the House church was the time when 
we all had a gather over at my family’s house. I specifically remember when 
we all went outside to have fun at the playground, it was just a very relaxing 
and pleasant memory that’ll stick with me for some time. -안우진 (10th grade)
I wish to get closer with all the younger kids. Even if I’m several years older than 
a lot of the kids, I still want to get close with them and make more happy memories.     
-안우성 (8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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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따뜻해지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 <리틀 보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편
에 이어 독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 주는 영화로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선물해 주리라 예상해 봅니다.
때는 1940년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에 사는 8살 남자아이 Pepper Flynt 
Busbee (Jakob Salvati)는 아빠 James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아빠 제임스는 태어나자마자 
아주 작은 체구를 가진 페퍼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합니다.  어느날 8살 페퍼는 병원 의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자기가 난쟁이가 아니냐고, 하지만 의사는 페퍼에게 말합니다.  “음... 지금은 
네가 아직 Little Boy라고만 생각하자”.  그땐 몰랐습니다.  그 리틀보이란 말이 자신의 별명
이 될줄은.  그리고 그로 인해 놀림감이 되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
전이 발생하고 리틀보이의 형 런던이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하려 하나 그의 평발이 문제가 됩
니다.  그럼에 그의 아버지 제임스가 대신 차출되고 사랑하는 아빠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집
을 떠나자 리틀보이는 상심에 잠깁니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페퍼, 리틀보이는 동네 
신부님인 올리버 신부님이 들려주는 성경 구절을 듣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
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 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구절은 어린 리틀보이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면 아버지를 집으로 다
시 부를 수 있으리라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 신부님은 마음에 증오가 있는 이는 결코 믿

문 화 산 책
       

   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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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성장할 수 없다고 알려주면서 아버지를 데려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일본인이자 동네 
이웃인 하시모토 아저씨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해보라 권합니다.  하지만 이미 리틀보이가 속해있
는 백인투성이 작은 마을의 정서는 일본인들을 증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자신도 모르
게 주위의 영향을 받은 리틀보이는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집니다.  조금씩 용기를 내어 하시모토 
아저씨에게 다가간 리틀보이는 뜻밖에도 하시모토 아저씨에게 자신의 작은 키로 놀려대는 아이
들에게 용기를 내어 대항하라고 가르쳐줍니다.  하시모토 아저씨 역시 고향을 멀리 떠나온 이민
자로 전쟁 와중에 이웃들에게 당하는 학대와 멸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조금씩 하
시모토 아저씨와 친해지며 용기를 얻어가던 중 올리버 신부님은 리틀보이에게 아버지를 빨리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전해줍니다. 

Works of Mercy (자비의 행위)
1. To feed the hungry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2. To give water to thirsty (목마른 자에게 물을)
3. To cloth the naked (헐벗은 자에게 옷을)
4. To shelter the homeless (집이 없는 자에게 쉼터를)
5. To visit the sick (아픈 자를 방문)
6. To visit the imprisoned (갇힌 자를 방문)
7. To bury the dead (죽은 이를 매장)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볼 때 참으로 당연하지만 가치 있는 일로 보는 이 7가지 리스트는 천주교
와 감리교 등에서 속죄와 고행의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7가지는 
Corporal 즉 신체적인 자비 행위를 말하며 Spiritual 정신적인 7가지 자비 행위도 있습니다.

1. To instruct the ignorant (무지한 자에게 가르침을)
2. To counsel the doubtful (의심 많은 자에게 상담을)
3. To admonished sinners (죄 많은 자에게 충고를)
4. To bear patiently those who wrong us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자에게 참을 수 
있고)
5. To forgive offenses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고)
6. To comfort afflicted (괴로워하는 자에게 위안을)
7. To pray for living and the dead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하여 기도)

이 겨자씨를 읽고 계시는 우리 크리스챤 형제자매들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어디까
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풀고 계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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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ven Works of Mercy, by the Master of Alkmaar in 1504, for the St. 
Lawrence church in Alkmaar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어머니는 생활고에 허덕이고 그 와중에 아버지 제임스의 “전
투 중 행방불명”이라는 군에서 전해온 소식을 접한 형 런던과 전쟁 중 자기 아들을 잃은 샘
은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이기지 못하고 합심하여 하시모토 아저씨를 습격하여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처를 입히고 경찰에 체포되지만 어쩐 일인지 하시모토 아저씨는 그들의 구
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리틀보이는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주인공의 초능력을 동경하여 마치 
겨자씨처럼 산을 움직여 보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의 필리핀 전투 중 사
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진 리틀보이에게 하시모토 아저씨 역시 전쟁 중 
가족을 잃은 사연을 전하며 믿음에 관해 서로 얘기하며 위로합니다.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고 
결국 미국의 큰 거 한방으로 일본은 전쟁에 굴복하고 마는 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 일본을 굴복시키는 폭탄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Little Boy”, 우연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승전의 기쁨과 함께 페퍼, 즉 리틀보이가 믿음을 키워 결국 일본을 굴복시켰다고 환
호하지만…

 

영화 <리틀보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에 징집된 아버지를 돌아오게 한다는 페퍼
의 위대한 도전을 통해 가슴 뭉클한 가족애를 그려내어 1998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와 1999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1997연작과 결을 같
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평론가들에게는 혹평을 받았고 대부분의 종교색이 짙은 호소력으로 다
가오는 영화가 그렇듯이 흥행에도 참패를 면치 못한 영화입니다.  제작비부터 문제가 많았고 
멕시코계 감독에게 할리우드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는 후문이고 영화 스케줄 때문에 
감독은 매 장면 촬영 때마다 혼자 기도를 많이 하며 찍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인이 
용서와 치유의 대상으로 그려진다는 것에 조금 불편함(?)도 있긴 했지만 미국도 진주만 공습 
등 분명히 일본에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라 동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원자탄 
리틀보이, 팻보이를 투하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이 정의로운 일이었는지에 대해 질문
을 던지는 데는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리틀보이>는 전쟁의 어두움을 밝히는 8살 페퍼의 순수한 믿음의 힘에 관한 영화입니다.  리틀
보이 페퍼는 순수한 존재이지만 전쟁터의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수십만 명의 목숨
을 앗아간 원자폭탄입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하시모토는 전쟁의 적국이지만 페퍼에게는 유일
한 친구입니다.  감독은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두 개의 대립된 세계, 평화롭기 그지없는 페퍼
의 작은 마을과 고통스러운 태평양 전쟁터를 설정하고 그 안에 리틀보이와 일본, 그리고 아버지
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같은 시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전쟁이란 참혹함으로 전혀 다른 
모습과 의미를 가지는 이중적 의미의 <리틀보이>를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영화 보는 시간 내내 아빠나 엄마와 같은 시선으로 페퍼를 응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
며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아역이 주인공인 영화의 성공 여부는 반이 아역에게 달려 있는
데 주인공 페퍼 역을 맡은 제이콥 살바티는 맑은 눈동자와 거짓 없는 표정으로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눈물을 선물해 줍니다.  촬영당시 8살이었던 제이콥의 실감 나는 연기로 인해 저를 비
롯해 많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들었다 
놨다 하며 눈물짓는 장면에서는 슬픔이 그대로 전해져와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난민, 살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
지는 영화 <리틀보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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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저녁 6시에 친교실에서EM Staple 목사님과 김상범 전도사님의 공동 주제로 성황
리에 열렸습니다.  EM과 KM 청년부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게임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공동체이지만 서로 예배 시간도 다르고 마주칠 일 
일이 없어 잘 모르던 두 공동체가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
로 더하나가 되어가는 아주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A collaborative banquet has been hosted by both English Ministry and 청년부 at 
11/30/2021. EM Pastor Staple and 김상범 전도사님 really engaged all of participants 
in to the center of God’s divine grace.

행사 소개

       

   전혜나

 EM & 청년부 Ban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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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pandemic last year, college students at Crossroads were 
excited to get back into Halloween activities in-person this year. Fall 
Fest was the perfect way to connect students back together and keep 
previous traditions going. Students began to enter the church building at 
7 pm dressed in their costumes, coordinated with their own LifeGroups. 
From Harry Potter costumes to characters from the new show, Squid 
Game, students began to get excited to see the other costumes that 
other LifeGroups had put together. Care Team members had been 
working for a month to coordinate and plan the event, which was MC’ed 
by Madison Kanjanasim and Luke Yun. 

The event started off with Costco pizza, provided by Pastor John. 
Students were assigned to various teams, where they sat down and got 
to know each other. After eating, officially started the game off with 
Marshmallows and Spaghetti Noodles. Essentially, each group had a 
certain amount of time to use marshmallows and spaghetti noodles to 
create the tallest tower. The first seven groups to create the tallest 
tower were then awarded a pumpkin carving kit. The other groups were 
given metal utensils to carve their pumpkins. Which then led the event 
to the next game: Pumpkin Carving Contest. Each group had to develop 
their own ideas and carve pumpkins. In the end, Pastor John and his 
daughter, Minji, judged the pumpkins and picked the top three they liked 
the most. Finally, the event ended with the costume contest, where each 
LifeGroup came on stage to describe their costumes. 

Fall Fest was a great way for college students to reconnect with 
one another and build a stronger community throughout the church. 
Hopefully, next year will also have many fun activities planned with 
many more creative costumes by LifeGroups. 

행사 소개
       

                             Jessica Um

Fall Fe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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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Lifeway Ministry participated in Operation Christmas Child. 
Operation Christmas Child is a project of Samaritan’s Purse,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serving people in need around the world with 
the goal of sharing God’s love. The mission of Operation Christmas 
Child is to “demonstrate God’s love in a tangible way to children in 
need around the world.” Every Christmas season, this organization 
collects shoeboxes filled with toys, clothing, and notes to show the joy 
of this season that is Jesus Christ. This is a collective effort of many 
countries, volunteers, and prayers. 

Pastor John approached me early October about this event, and I was 
immediately excited. This would be a great way for our ministry to 
come together and serve our global community. We set a goal of packing 
and collecting 100 boxes. We challenged each lifegroup and family to 
pack 4-5 boxes. This would be good opportunity for fellowship and 
serving for each lifegroup. My lifegroup, and many others, paired off and 
prepped boxes in groups of 2 or 3. Each group could decide whether 
to create a ‘girl’ or ‘boy’ box for a specific age group. I had a lot 
of fun choosing out toys and accessories for my box with my lifegroup 
member. This service event was also possible through our amazing 
Outreach team members, and I was so encouraged by their energy and 
time they put into making this happen from figuring out logistics to 
collecting boxes to dropping them off. 

“Operation Christmas Child was such an amazing initiative and it felt 
like our church was truly working as a community! I loved having both 
the opportunity to see the work behind the scenes though Outreach 

행사 소개

                  Nia Choi 

  Outreach Ministry Leader

Operation Christmas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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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and working within life group to fill the boxes. Coming from 
a year of covid and virtual interactions, this was the perfect way to 
bond with my life group while getting to do well-intentioned work!” – 
Rachel Yi, Outreach Ministry Member

“I had a lot of fun packing a box and it was really great to see how 
willing the Lifeway community was to take time and collectively pack 
100 boxes for Operation Christmas Child! It seemed like everyone was 
getting into the spirit of things and sharing evidence of God's goodness 
and grace.” – Eysl Baek, Outreach Ministry Member

As much as we may have made someone’s Christmas, Operation 
Christmas Child was a blessing to me and a reminder that God is faithful 
to this ministry and His people. Thank you to every person who donated, 
prayed, and helped made this a success. I encourage you all to keep 
praying that hearts will be touched through these boxes and that God’s 
love will be experienced in all nations. Merry Christmas!

Psalm 96:11 “Let the heavens 
rejoice, let the earth by glad; 
let the sea resound, and all that 
is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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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수*이옥희 선교사 기도편지

79/190 Mu.4 BanFaapiyarom, Beungkamproi, Lamlukka, Pathumthani 12150, 
Thailand
태국 66-86-060-3355, 66-87-090-3355. 한국사무실 02-443-0883  
미주사무실: 10582 Katela Ave., Anaheim, CA 92804, USA Tel.714-774-9191
email: hanleethailand@gmail.com, junsoohan@hotmail.com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90818-929 GP 한준수 이옥희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감사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팬데
믹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님을 대망합니다.
지난번에 받은 전립선 수술은 잘 되어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무지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서 방광이 많이 상해 의사도 놀라고,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술 하루 만에 거의 기적처럼 요도가 열려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약
을 먹고 있지만 두세 주 후에 의사의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
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람루까 교회 사역에 기쁨과 보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성실하
게 교회에 나오고 성경 공부를 착실히 하던 두 자매 ‘플랭’과 ‘남딴’이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
다. 코로나 사태로 학습과 세례를 준비하는데 두 배 이상의 시간이 들었지만 잘 인내하고 순종
했습니다. 이 두 자매가 계속 믿음이 자라고 람루까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뽕륵 교회가 드디어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기둥과 지붕 공사가 끝났고 이제 바닥 콘크리
트 공사와 벽과 창문, 대문 공사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안
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던 깽끄라짠교회도 예배당과 학생 기숙사가 곧 세워질 예정입니다. 신종 바이
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태국의 비상사태도 끝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공사 지연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미 확보한 부지가 길고 좁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마침 근처에 백 평의 땅이 매물로 나와 사게 되었습니다. 사고 보니 바
로 붙어 있는 수백 평의 땅이 월드비젼의 소유였고, 교회가 잘 들어서면 그 땅을 양도할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깽끄라짠교회 예배당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축되고 교회도 날로 부흥 성장하여 깽끄라짠 도시가 속히 복음화되도록 

태국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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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카렌 교회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작심
하고 행사를 열려고 합니다. 카렌 성도들에게 12월은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각 교회가 돌아가
면서 성탄 행사를 하는데, 일 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하고, 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 전도 집회에도 
많은 사람이 전도 받고 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팬데믹 사태가 언
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계속 주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 가는 세상
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회계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원하
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내외가 건강한 가운데 복음 사역을 활
발히 전개하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기
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교동역자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태국에서
한준수 이옥희 드림.
기도 제목:
1. 세례 받은 플랭과 남딴 자매가 믿음이 크게 자라 교회의 사역자가 되도록.
2. 뽕륵 교회 예배당 건축이 속히 완성되도록.
3. 깽끄라짠교회 예배당과 학생 기숙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도록
4. 성탄 전도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사 비용도 잘 채워지도록.
5. 저희 내외의 건강과 말씀 성령 충만을 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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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랭과 남딴 자매 세례 문답 및 세례식

깽끄라짠 교회 새 부지와 뽕륵 교회 예배당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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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담임목사님께

목사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좇아 회개와 자복과 지난 9년간의 사역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선교사의 길
을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코로나로 태국학교의 임시휴교령이 내려 태국 어린이 복음 학교 사역이 임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그동안 복음 학교 사역으로 돌보지 못했던 사역 중의 하나가 태국 내의 소수민족 중
의 하나인 타이야이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태국 안에 사는 이방 민족으로 태국에만도 3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으며,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치앙마이 도시에도 3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이유로 미얀마에서부터 흘러들어와 정착한 민족인데 국제 난민의 지위도 얻지 못하고 있
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 대부분 노
동자로 하류계층으로 멸시받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
는 선교사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기도 중에 이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필요는 ”빵”입니다. 어려운 생활환경과 대대로 내려온 거듭된 가난과 빈민이 삶의 일부
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작은 쌀 한 줌과 생필품만으로도 만족하며 마음을 엽니다. 가난한 마음
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학교 휴교령이 내려 이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만난 뒤에 가슴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게도 살지만, 마음이 정말 착합니다. 더러는 태국인들처럼 불교를 받아들이거나 
토속신앙으로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도 한 손에 필요한 빵을 전하고 한 손에 복음을 전
하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계속 흘러
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코로나 임시휴교령이 해제되어도 타이야이 사역을 병행하고 지속할 수 있도
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에 늘 큰 힘을 얻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목양 속에 더욱 성령의 강
한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사역마다 주의 동행과 특별한 보호 하심과 능력이 함께하시길 기도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특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메일로 적어 주십시오. 함께 선교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11.1

태국에서 이세우 고세령 올림.

복 음 들 고  산 을 넘 는 자 들 의  발 길  아 름 답 고 도  아 름 답 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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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 P C  지 역 광 고

Bon Japanese Cuisine

3500 Ranch Road 620S. B-100
Bee Cave, TX 78738
(512) 645-0208

Grand Slam Pizza

100 Commons Road, Suit 11
Dripping Springs, TX 78620
(512) 894-0743

B Bon Japa Bon Japanese Cuisine

3500 Ranch Road 620S. B-100
Bee Cave, TX 78738

(512) 645-0208

Grand Slam Pizza
100 Commons Road, Suit 11
Dripping Springs, TX 78620

(512) 89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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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2021년도도 이제저물어갑니다. 바이러스로인해 시간의 틀에 기름이 쳐진 것
처럼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로써 세월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주
어진 시간과 공간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다보면 어느세 바이러스는 우리곁
에서 멀어져가 있을테니까요.   

문서선교부에서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지요?

Dear fellow Christian Members of AKPC!
We seek for your original contributions to Mustard seed magazine. Let us build 
our tree of life in Christ together. Trees never be trees but just withered bush 
without nutrition. Likewise, Mustard will stay healthy only if the words of gospel 
and testimony will be supplied continuously. 

Please send us your contributio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He is also seeking 
English editor for the Mustard seed magazine. Please step forward and be a part 
of all who inspire our church to grow every day. 

1. 문서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있습니다. 
‘제목: 문서선교에 관심있습니다’ 라고만 해 주시고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2. 겨자씨에 원고 투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원고를 아래의이메일로보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단 올리신 글에 대해서는 편집위의 검증과 동의하에 겨자씨 원고로 채택됨
을 알려드립니다.

3. 겨자씨를 통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명”, “주소”, “연락처”, “회사 로
고”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end your contribution (gospel, testimony, art, or photos…) to
kingkids780@hotmail.com 

임인년 새해벽두에
겨자씨 편집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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